
서      론

최근에는 건강의 증진 뿐 아니라 외형 가꾸기에 치우치는 사

회적 분위기로 인해 체중감량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1,2) 이와 더

불어 상업용 다이어트식품이 체중조절의 하나의 방법으로 관

심을 받으면서 다이어트 식품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3-6) 즉 약

물 사용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

진 식품을 이용한 체중감량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7,8) 

체중조절의 기능성을 표시하며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 유형으

로는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2004년에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식품의 

유형으로, 체지방감소 기능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확보된 경우 

체지방조절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 

및 광고하며 판매할 수 있다.9) 한편 특수용도식품은 식품위생

법에 근거한 식품의 유형으로 식품공전에서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으로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10) 건강기능식품은 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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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to be used in the future, 44.5% of the HFF group selected ‘HFFs’ while 47.2% of the DF group selected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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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통 일상의 식사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

로 사용된다. 반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란 열량을 낮추었으

나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보충으로 영양성분의 균형을 

고려하여 조제한 것으로 한끼의 식사를 대용하는 목적으로 사

용된다는 면에서 차별점이 있다. 

실제로 다이어트 식품이란 용어는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의 유형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체지방조절 기능의 체중조

절용 조제식품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11) 그러나 우

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실태와 관련 지식,12) 식행

동, 및 다이어트식품 구매행태13)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다이어트 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조

사하였으며, 대상자는 주로 여성과 비만인에 한정하였다.14-16) 이

와는 반대로 다이어트 식품의 섭취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

으나 대상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한하기도 하였다.17,18) 그 

외 최근 연구된 Seol19)의 30~40대 직장여성의 항비만 기능성

식품에 대한 인식도와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는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정하는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소위 건

강식품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다이어트 식품산업은 식품관련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을 중심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소비자 욕구 및 구매를 포함한 세부시

장 조사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신의 식품 가공기술 및 

영양평가 기술을 적극 반영하는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

의 개발은 식품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주요 이슈이며 소비

자의 기대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 시장에 대한 소비자 수

용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는 소비자 주도적 제품개발 및 연구에 

필수적이며, 성공적인 시장 점유를 위한 성공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20) 따라서 본 연구진은 앞선 연구21)에서 체중조절을 목

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의 두 가지 식품 유

형을 실제로 섭취하거나 구입한 대상자들을 구분하여 체형 및 

체중조절 인식을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

일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이어트 식품의 구매 및 취식 행태, 

향후 다이어트 식품의 구매 태도,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에 대

한 만족도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조사한 결과를 분

석하였다. 

연 구 방 법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선행 연구21)에 참여한 대상자들과 

동일하며,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25∼45세 사이의 성인 

남녀 중 체중조절을 위하여 최근 1년 동안 다이어트 건강기능

식품 (체지방조절 기능성) 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구

입·취식한 경험이 있는 1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체지방 조절 건강기능식품 섭취군

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으로 분류한 후 구매행동, 취식

행동, 향후 구매 태도, 만족도 및 중요도를 조사분석하였다. 

다이어트 식품의 구매행동: 구매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1년 내 구입·취식제품 외의 체중조절행동, 이용 제품명과 선

택이유, 제품 제형의 형태, 구매 시 고려요인, 구매장소, 금액, 

구입개월, 가격평가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가격평가

의 주관적인 평가정도는 1점의 ‘매우 싸다’로부터 5점의 ‘매우 

비싸다’까지로 5점 척도의 Likert type scale을 주어 답하게 하

였다. 

다이어트 식품의 취식행동: 취식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1일 평균 취식빈도, 체중감량 목표기간, 체중조절횟수, 제품만

족도, 전반적 제품효과평가, 제품에 대한 기대효과 등의 문항으

로 구성하였고, 그 중 주관적인 평가정도는 제품효과평가에서 

1점의 ‘전혀 효과 없음’로부터 5점의 ‘매우 효과 있었음’까지, 제

품만족도에서는 1점의 ‘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5점의 ‘매우 만

족함’까지로 5점 척도의 Likert type scale로 답하게 하였다.

다이어트 식품의 향후 구매 태도: 향후 다이어트식품에 대

한 태도는 향후 희망하는 체중감량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 

이유 또는 선택하지 않는 이유, 개선점, 선호하는 제품의 형태, 

가격, 그리고 섭취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다이어트 식품의 중요도·만족도: 중요도-만족도 분석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이란 중요도 (Impor-
tance)와 만족도 (Performance)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하여 

2차 평면상에 좌표로 각 요소를 표현하는 분석 방법으로 재무

나 마케팅 분야에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포

트폴리오 분석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22)

전반적인 만족도 및 효능/효과, 원료/원산지, 브랜드/제조회

사, 제형, 포장디자인, 가격, 광고/판촉, 기타의 각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개별속성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

렇다’까지 5점 척도의 Likert type scale로 점수화 하였다. ‘만

족도’는 개별 속성 항목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척도로 질문한 결과 값이고, ‘상대적 중요도’는 제품의 전

반적 만족도와 개별 속성의 만족도간의 회귀분석 결과 값이다 

(제품의 전반적인 만족도, 즉 ‘전반적으로 마음에 든다’를 반응

변수로 두고, 제품의 개별 속성 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를 설명변수로 하여 단순회귀식을 구하고, 추정치를 도출 한 후 

평균을 구한 값). 이 값들은 크게 ‘효능/효과’, ‘원료/원산지’, ‘브

랜드/제조회사/제형/포장디자인/가격/광고/판촉/기타’로 3분

류하여 전반적 만족도에 개별 속성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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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이 핵심 요소 분석은 4영역으로 나누

어서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중점관리영역’ (그래프의 오

른쪽 위 부분)은 만족도 및 상대적 중요도가 모두 높은 속성으

로, 해당 기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 및 대

처해야 하는 핵심 속성이 포함된 영역이다. ‘핵심개선영역’ (그

래프의 오른쪽 아래 부분)은 만족도 대비 상대적 중요도가 높

은 속성으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비해서 만족

도가 떨어지는 속성으로, 향후 차별화 요소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속성이 위치한 영역이다. ‘유지관리영역’ (그래프

의 왼쪽 위 부분)은 상대적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높은 속성으

로, 현재 수준에서의 속성 관리로 충분하나, 경우에 따라 만족

도 저하로 인한 고객 이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한 속

성이 위치한 영역이다. ‘부차적영역’ (그래프의 왼쪽 아래 부분)

은 부차적인 속성으로서 현재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으나, 경우에 따라 미래의 차별화 요소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속성이 위치해 있는 영역이다.

자료처리 및 분석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2.0KO for Windows Release 12.0.1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처

리를 하였다. 조사대상자를 제품유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

취군,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

품유형별 구매ㆍ취식 행동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

으며,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단, 문

항에 따라서 범주의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 (cell)이 20% 이상

일 때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한 문항에서는 제품유형 따라 Student’s t-test (Indepen-
dent-samples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제품

유형별 중요도·만족도 평가는 상대적 중요도를 전반적 만족도

와 개별 항목 만족도간의 Simple-regression analysis하여 나

온 값을 이용하였으며, 전반적 만족도에 각 문항이 얼마나 영향

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과 값을 R version 2.11.1 

(2010-05-31)(CopyrightⒸ) 2010 The R Foundation for Sta-
tistical Computing)을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설문항 

중 복수응답 자료는 다중응답법 (multiple response)을 이용하

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으로 검정하였다

결      과

다이어트 식품의 구매 행동 

최근 1년 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을 구입·취식과 함께 병행한 체중조절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를 제품유형별로 구분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

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중 한 가지 유형

의 제품만을 구입하거나 취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체

중조절 행동으로 평균 0.6가지 방법을 병행 하였는데, 건강기능

식품 섭취군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 모두 운동요법 (각

각 42.2%, 50.0%)과 식이조절 (각각 40.6%, 44.8%)이 가장 많

이 병행하는 방법이었다. 

최근 1년 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

품 구입 시 구매행동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은 알약형태가 58.2%로 가장 많고, 액상형과 분말형의 

순이었다. 반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바형태가 42.7%로 가

장 많고, 분말형과 시리얼 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p ＜ 0.001). 

이는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형태의 차이인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제품 구입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

로 ‘제품의 기대효과/효능’ 61.8%, ‘제조 회사’ 12.6%, ‘제품의 원

료/성분’ 10.6%, ‘주위 평판’ 7.5%순으로 나타났고,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구입 장소는 전체적으로 ‘인터넷 쇼핑

몰’이 36.2%, ‘TV홈쇼핑’이 17.6%, ‘전문 판매점’이 17.1%, ‘대형 

할인점’이 12.6%로 구입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체중조절

용 조제식품 섭취군에 비해 TV홈쇼핑 (20.9%), 약국 (5.5%)에

서 구입하는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은 대형할인점 (15.7%), 드럭스토어 (올리브영, 

왓슨 등)(6.7%), 편의점 (6.7%)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았고, 방

문 판매 구입은 건강기능식품 5.5%, 조제식 3.4%로 나타났다 (p 

＜ 0.01).

제품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섭취군은 평균 2.3 ± 1.3개월

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은 1.7 ± 0.8개월분을 구입하

였고,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01). 또한 건강기능식

품 섭취군에서는 최소 1개월분에서 최대 8개월분을 구입하는 

반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에서는 최소 1개월분에서 

최대 4개월분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섭

Table 1. Weight control methods in addition to the consumption 
of Health/Functional food (HFF) or dietary formula (DF) for weight 
control during the last year2)

Product type
HFF DF

Exercise  27 ( 42.2)1) 29 ( 50.0) 
Dietary control 26 ( 40.6) 26 ( 44.8) 
Body management 

(meridian massage, etc.)
6 ( 9.4) 2 ( 3.4)

Oriental medicine intake 3 ( 4.7) 1 ( 1.7)

Weight control foods 1 ( 1.6) - ( 0.0)

Medicine Intake 1 ( 1.6) 0 ( 0.0)

Health functional foods - 0 ( 0.0)

Total 64 (100.0) 58 (100.0)

1) n (%)   2) 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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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군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의 한 달 분의 구입가격

은 각각 47,337 ± 38,948원, 48,311 ± 58,741원으로 평균값

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 섭취군은 최소 구입가격 4,500~최대 400,000원으로 건강

기능식품 섭취군 (최소 구입가격 6,000~최대 250,000원)에 비

해 제품들 간의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구

입 가격에 대한 평가는 3.4, 3.5로 약간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다이어트 식품의 취식행동

최근 1년 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의 취식행동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섭취군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의 1일 평균 취식빈도는 각각 1.7 

± 0.7회, 1.5 ± 0.9회로 나타났다 (p ＜ 0.05). 평균 취식 기간

은 건강기능식품 섭취군이 3.1 ± 2.3개월, 체중조절용 조제식

품 섭취군이 3.9 ± 3.5개월로 약간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제품을 이용한 체중감량 목표

기간은 평균 1.9 ± 1.2개월 인데, 건강기능식품 섭취군 (2.1 ± 

1.1개월)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 (1.7 ± 1.2개월)보다 

체중감량 목표기간을 더 길게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두 군 모두 과거 건강기능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이용하여 체중 조절한 평균 횟수는 각 1.4 ± 1.1회, 1.5 ± 1.3

회 였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인 제품만족도는 

Likert형 5점 척도에서 평균 3.6 ± 0.6점으로 해당 제품의 효

능·효과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섭취군 

(3.5 ± 0.6점)에 비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 (3.7 ± 0.5

점)의 상대적 만족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p ＜ 0.05). 전반적 제

품효과평가는 Likert형 5점 척도에서 평균 3.6 ± 0.6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 있었음’에 가까웠고, 두 군의 제품효과평가 점

수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제품에 대한 기대 효과는 전체적

으로 ‘체중감량’ (62.8%)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며, 건강기능식

품 섭취군은 ‘체지방 감소’를 가장 기대하고 체중조절용 조제식

품 섭취군은 ‘체중 조절’ 과 ‘몸매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 건강

기능식품 섭취군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Table 2. Purchasing behaviors of individuals consumed Health/Functional food (HFF) or dietary formula (DF) in the last year

Product type
Total (n = 199) HFF (n = 110) DF (n = 89) χ2/t

Pill2) 64 (32.2)1) 64 (58.2) 0 ( 0.0)

Liquid3) 35 (17.6) 34 (30.9) 1 ( 1.1)

Product shape Powder4) 47 (23.6) 12 (10.9) 35 (39.3) 158.923***

Bar 38 (19.1) 0 ( 0.0) 38 (42.7)

Cereal 15 ( 7.5) 0 ( 0.0) 15 (16.9)

Considering factors

Expected effectiveness 123 (61.8)1) 69 (62.7) 54 (60.7)

3.8735)

Manufacturer 25 (12.6) 14 (12.7) 11 (12.4)

Ingredient 21 (10.6) 13 (11.8) 8 ( 9.0)

Reputation 15 ( 7.5) 5 ( 4.5) 10 (11.2)

Price 9 ( 4.5) 6 ( 5.5) 3 ( 3.4)

Convenient intake 6 ( 3.0) 3 ( 2.7) 3 ( 3.4)

Purchase place

Internet shopping mall 72 (36.2)1) 41 (37.3) 31 (34.8)

21.702**5)

TV home shopping 35 (17.6) 23 (20.9) 12 (13.5)

Specialty store 34 (17.1) 20 (18.2) 14 (15.7)

Big-box retailer 26 (13.1) 11 (10.0) 15 (16.8)

Door-to-door sales 9 ( 4.5) 6 ( 5.5) 3 ( 3.4)

Drug store 

(ex, Oliveyoung, watsons)
7 ( 3.5) 1 ( 0.9) 6 ( 6.7)

Pharmacy 6 ( 3.0) 6 ( 5.5) 0 ( 0.0)

Convenience store 6 ( 3.0) 0 ( 0.0) 6 ( 6.7)

Department store 4 ( 2.0) 2 ( 1.8) 2 ( 2.2)

Purchasing price, period,
and Price reputation

Purchasing price (won)7) 47,773 ± 48,6726) 47,337 ± 38,948 48,311 ± 58,741 -0.140
Purchase period 2.0 ± 1.8 2.3 ± 1.3 1.7 ± 0.8 3.899***

Price evaluation 3.4 ± 0.7 3.4 ± 0.7 3.5 ± 0.7 -0.864

1) n (%)   2) Types of pill (soft capsule, hard capsule)   3) Liquid types (bottled beverage, liquid concentrate, ampoule)   
4) Powder (powdered, mix with water to drink)   5) Fisher’s Exact test   6) Mean ± SD   7) Months of duration in purchase
*: p ＜0.05, **: p ＜0.01, ***: p ＜0.001 by χ2-test or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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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의 향후 구매 태도

향후 건강기능식품 또는 체중조절식에 대한 수용태도 조사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현재 제품유형을 향후에도 사용

하겠다는 비율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섭취군은 44.5%, 체중조

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은 47.2%로 나타나 1순위를 차지하였으

며, 두 군 모두 2순위로는 ‘운동요법’을 선택하였다. 또 건강기능

식품 섭취군 중 ‘향후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섭취하겠다’

는 사람이 17.3%로 3위로 나타났으며,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

취군에서도 ‘향후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겠다’는 사람이 

14.6%로 3위로 나타났다 (p ＜ 0.001). 두 군 모두 향후에 이들 

다이어트 제품을 계속 구입할 가능성 (1위와 3위 비율의 합)은 

모두 동일하여 과거 구매자의 약 62% 정도는 체중 조절 관련 

제품 구매를 지속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다이어트 건강기능

식품의 선호 제형은 전체적으로 알약형 (53.3%), 액상형 (27.1%) 

이었으며,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은 건강기능식품 섭취군

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말형’, ‘바’, ‘시리얼’ 등을 선호하였다 (p ＜ 

0.001). 현재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은 향후 건강기능식

품의 제형 자체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형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한 달 분 기준 최

대 지불의향 평균 금액은 72,070 ± 66,117원이었으며, 두 섭취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평균 취

식예정기간은 건강기능식품 섭취군 (3.8 ± 3.7개월)이 체중조

절용 조제식품 섭취군 (3.0 ± 2.4개월)에 비해 유의적으로 길

게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향후 1순위 체중감량방법 선택 이유는 Table 5에 제시하였

다. 향후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은 ‘체지방 감소

에 도움이 되어.’ (15명), ‘몸의 기능에 무리가 없어’ (12명), ‘부작

용이 없어’ (10명)가 주요 선택 이유였다. 향후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은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어’ (19

명),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 (11명),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

어’ (1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체중조절위해 건강기능식품 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

품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와 개선점은 Table 6과 같다. 건강기

능식품 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의 1

위는 ‘가격이 비싸서’ (33.3%, 29.7%), 2위는 ‘체중감량에 도움이 

안 되어’ (26.5%, 23.1%)였으며, 건강기능식품 비선택 이유는 이

외에 효과가 더디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해 등의 이유를 들었고,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비선택 이유는 

요요현상에 대한 우려, 부작용에 대한 우려, 장기간 섭취에 대

한 부담 등을 들고 있었다. 향후 건강기능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개선점은 다중응답법 (multiple response)문항으

로 3명 이상의 응답만을 제시하였다. 개선점으로는 모두 ‘가

격이 저렴할 것’ 이 각각 9.2%, 1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다. 그 외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을 것, 

빠른 효과, 요요현상이 없을 것, 식품 대용이 가능할 것, 명확

한 효과, 휴대가 간편할 것’ 등을 제안하였고,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에 대해서는 ‘요요현상이 없을 것, 빠른 효과, 휴대가 간편

할 것, 식품 대용이 가능할 것, 만복감이 있을 것’ 등을 개선점

으로 응답하였다. 

Table 3. Consumption behaviors of individuals consumed Health/Functional food (HFF) or dietary formula (DF) in the last year

Total (n = 199)
Product type

HFF (n = 110) DF (n = 89) χ2/t
Frequency and period 

of intake Frequency of intake (per day) 1.6 ± 0.81) 1.7 ± 0.7 1.5 ± 0.9 2.108*

Period of intake (month) 3.4 ± 2.9 3.1 ± 2.3 3.9 ± 3.5 -1.935

While consuming products

Target time (month) 1.9 ± 1.21) 2.1 ± 1.1 1.7 ± 1.2 2.273*

Number of previous weight control 
tries using health functional food 

1.4 ± 1.1 1.5 ± 1.1 1.3 ± 1.1 1.685

Number of previous weight control 
tries using weight control food 

1.5 ± 1.3 1.4 ± 1.2 1.6 ± 1.5 -0.782

Evaluation, satisfaction 
of product

Evaluation 3.6 ± 0.61) 3.6 ± 0.6 3.6 ± 0.6 0.126
Satisfaction 3.6 ± 0.6 3.5 ± 0.6 3.7 ± 0.5 -1.994*

Expected effectiveness

Weight loss 125 (62.8)2) 68 (61.8) 57 (64.0)

 9.9493)

Body fat loss 30 (15.1) 22 (20.0) 8 ( 9.0)

Control weight gain 25 (12.6) 14 (12.7) 11 (12.4)

Recovery of health 8 ( 4.0) 2 ( 1.8) 6 ( 6.7)

Figure improvement 8 ( 4.0) 2 ( 1.8) 6 ( 6.7)

Control body fat gain 3 ( 1.5) 2 ( 1.8) 1 ( 1.1)

1) Mean ± SD   2) n (%)   3) Fisher’s Exact 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by χ2-test or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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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의 중요도ㆍ만족도

건강기능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효능/효과 관련 핵

심 요소 분석은 Fig. 1에 제시하였다. 「중점관리속성」으로는 건

강기능식품은 ‘체중감량에 도움을 줌’, ‘체지방 축적 억제에 도

움을 줌’, ‘몸매개선에 도움을 줌’ 등의 속성이 속하였다. 반면 체

중조절용 조제식품에서는 ‘체중감량에 도움을 줌’ 으로 나타났

다. 「핵심개선속성」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식욕조절에 도움을 줌’ 

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몸매 개선에 도움을 줌’, ‘체중증가 

억제에 도움을 줌’으로 평가 되었다. 

원산지/원료 관련 핵심 요소 분석은 Fig. 2에 제시하였다. 「중

점관리속성」은 건강기능식품에서 ‘몸에 좋은 효과가 입증된 성

분/소재를 사용함’, ‘내가 알고 있는 원료임’이, 체중조절용 조제

Table 4. Future’s 1st choice of weight control method and stance on Health/Functional foods

Total (n = 199)
Product type

HFF (n = 110) DF (n = 89) χ2/t

Future’s 1st choice 
on weight loss method

Intake health functional foods 62 (31.2)1) 49 (44.5) 13 (14.6)

31.559***7)

Intake weight control foods 61 (30.7) 19 (17.3) 42 (47.2)

Exercise 46 (23.1) 24 (21.8) 22 (24.7)

Dietary control 24 (12.1) 13 (11.8) 11 (12.4)

Intake oriental medicine 4 ( 2.0) 3 ( 2.7) 1 ( 1.1)

Intake medicine 1 ( 0.5) 1 ( 0.9) 0 ( 0.0)

Body management (meridian 
massage, etc.)

1 ( 0.5) 1 ( 0.9) 0 ( 0.0)

Preference on type 
of health functional foods

Pill2) 106 (53.3)1) 70 (63.6) 36 (40.4)

26.292***
Liquid3) 54 (27.1) 32 (29.1) 22 (24.7)

Powder4) 19 ( 9.5) 6 ( 5.5) 13 (14.6)

Bar 13 ( 6.5) 1 ( 0.9) 12 (13.5)

Cereal 7 ( 3.5) 1 ( 0.9) 6 ( 6.7)

Maximum price willing to pay 
for health functional foods

Reasonable price of 
urchasing (won)6)

72,070 ± 66,1775) 72,973 ± 68,256 70,955 ± 63,880 0.213

Planned months of period 
to consume health 
functional foods

Planing period of intake 3.4 ± 3.2 3.8 ± 3.7 3.0 ± 2.4 2.008*

1) n (%)   2) Types of pill [soft capsule, hard capsule, (soft) gel capsule]   3) Liquid types (bottled beverage, liquid concentrate, 
ampoule, pouch packaged)   4) Powder (powdered, mix with water to drink, granular)   5) Mean ± SD   6) Months of duration in 
purchase (KRW)   7) Fisher’s Exact 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by χ2-test or Student’s t-test

Table 5. Reason for future 1st choice on weight control method2)

Future 1st choice on weight loss method
HFF DF Etc (Dietary control, exercise etc.)

Helpful body fat loss 151) 10 0
No influence to body modulating function 12 2 5
No side effect 10 3 9
Helpful weight loss 8 19 11
Work fast 8 11 2
Balanced nutrient and helpful diet 2 0 0
No yo-yo effect 1 2 7
Inexpensive price 1 0 7
Helpful appetite control 1 1 0
Exercise is a desirable diet method 0 0 15
Cause of special product 0 6 0
Figure improvement 0 0 5
Need for dietary control owing to steady method 0 0 4
Healthy method owing to natural way 0 0 2
Convenient purchase 0 2 0

1) n   2) 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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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는 ‘기능성 원료 외에 함께 들어가 있는 원료가 좋아 

보임’으로 나타나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

고, 체중조절식 조제식품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좋은 원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개선속성」

은 건강기능식품에서 ‘기능성 원료 외에 함께 들어가 있는 원

료가 좋아 보임’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서 ‘합성 보존료/합

성착향료/합성감미료 등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나타나, 기존 제

품에서 이러한 물질 사용에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부차적속

성」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국산성분/소재를 사용함’ 으로 이점

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중조절용 조

제식품에서는 ‘몸에 좋은 효과가 입증된 성분/소재를 사용함’으

로 나타났다.

브랜드/제조회사/제형/포장디자인/가격/광고/판촉/기타 관

련 핵심 요소 분석은 Fig. 3에 제시하였다. 「중점관리속성」으로

는 건강기능식품에서 ‘대중적인 제품임’, ‘연령대에 관계없이 누

구나 섭취 가능한 제품임’, ‘포장디자인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줌’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서는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제품임’, ‘포장디자인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줌’, ‘연령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섭취 가능한 

제품임’이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속성으로 나타났다. 「유지관

리속성」은 건강기능식품에서 ‘전문 기업에서 제조’,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서 ‘대중적인 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핵심개선속성」

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포장디자인이 전문적/기능적임’, ‘내 체

질에 잘 맞는 제품임’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서는 ‘포장 디

자인이 신뢰감을 줌’, ‘포장디자인에서 제품의 정보가 자세히/제

대로 표기되어 있음’, ‘가격 대비 값어치가 있음’, ‘제품 불만족시 

보상/교환이 신속함’으로 평가되었다. 「부차적속성」은 건강기능

식품에서는 ‘가격이 적당함’, ‘가격 대비 값어치가 있음’, ‘동일 기

능성을 가진 다른 제품 유형에 비해 저렴함’으로 나타났고, 체

중조절용 조제식품에서는 ‘요요현상이 일어남’, ‘피부상태가 안 

좋아짐’으로 나타났다.

고      찰

체중조절을 위해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행동수정요

법, 체형관리요법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 중 식이

요법으로서 식사대용으로 사용하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및 

Table 6. Reasons for not planning to take Health/Functional food (HFF) or dietary formula (DF) for weight loss2) and suggestions for 
their improvement3)

Reason for not planning to take HFF for weight loss Reason for not planning to take DF for weight loss
Expensive price 34 (33.3)1) Not helpable weight loss 27 (29.7)

Not helpable weight loss 27 (26.5) Expensive price 21 (23.1)

Takes a long time to take effect 10 ( 9.8) Concern about Yo-yo effect 11 (12.1)

Concern about Side effect 9 ( 8.8) Concern about Side effect 7 ( 7.7)

Fall on stony ground 5 ( 4.9) Burden for long term intake 5 ( 5.5)

Feeling like drug 3 ( 2.9) Consumed as general food rather than as 
weight control food

3 ( 3.3)

Ignorance about product 3 ( 2.9) Takes a long time to take effect 2 ( 2.2)

Concern about Yo-yo effect 2 ( 2.0) Fall on stony ground 2 ( 2.2)

Harmfulness in body by long term intake 2 ( 2.0) Ignorance about product 2 ( 2.2)

Burden for long term intake 2 ( 2.0)

Improvement for future HFF Improvement for future DF
No response 91 (44.0)1) No response 102 (48.6)

Lowest price possible 19 ( 9.2) Lowest price possible 26 (12.4)

No idea 13 ( 6.3) No idea 18 ( 8.6)

No side effect possible 11 ( 5.3) No yo-yo effect 7 ( 3.3)

Work fast 9 ( 4.3) Work fast 6 ( 2.9)

No yo-yo effect 7 ( 3.4) Easy carrying 6 ( 2.9)

Possible substitute food 6 ( 2.9) Possible substitute food 4 ( 1.9)

Certain effect 6 ( 2.9) Experience satiety 4 ( 1.9)

Easy carrying 5 ( 2.4) Release pill shaped product 4 ( 1.9)

Prohibiting deceptive advertising 3 ( 1.4) Increasing taste 3 ( 1.4)

Balanced nutrient intake 3 ( 1.4)

Release pill shaped product 3 ( 1.4)

1) n (%)   2) Multiple response, Responses from more than 2 people are indicated   3) Multiple response, Responses from more 
than 3 people are indicated



548 / 체중조절 식품 섭취자의 구매 및 취식 행태

식사 보충용으로 섭취하는 기능성원료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들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의견 수용은 성공적인 식품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조

사는 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23) 

본 연구는 체중조절을 위해 실제로 체지방조절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구입 또는 

취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매 및 취식 행동을 조사하고 향

후 이들 제품들의 선택 의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세부시장에 

대한 소비자 주도적 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시도되었다.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섭취하

는 사람들의 기타 체중조절 방법으로는 식이조절과 운동조절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ang15)의 연구에 의하면, 30~ 

40대 여성이 체중조절을 할 경우에 식사조절과 운동을 하겠다

는 비율이 56.5%로 나타났고, Choe 등24)과 Kim25)의 연구에서

도 운동요법, 식사요법이 가장 적합한 체중조절 방법이라고 응

답한 바 있다. 따라서 상업용 다이어트 제품을 이용한 체중조

H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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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sumer satisfaction and relative importance of product efficacy by produc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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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시 운동, 식사조절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안으로 체중조절을 돕는다면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섭취군의 제품 구입 장소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체

중조절용 조제식품은 ‘대형할인점’, ‘드럭스토어 (올리브영, 왓

슨)’, ‘편의점’ 순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았고, 다이어트 건강기

능식품은 ‘TV홈쇼핑’, ‘약국’ 순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났는데, 방문 판매 구입 비율은 4.5% 정도에 불과했다. Kang15)

의 연구에서 다이어트 식품 (약품)구입경로는 약국에서 24.1%, 

다단계에서 20.3%, 방송 및 광고에서 17.7%로 나타나 본 연구

의 구매경로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본 연구

의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34세로 젊은 편이며, 조사 시기 (2003 

년)에 비해 전자매체 및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와 같은 네트워크 판매의 성장으로 구매 경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섭취군과 체

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의 각각 한 달 분 구입 가격은 평균 

47,337원, 평균 48,311원으로 두 제품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Chang와 Kim17)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비용은 3~5만

원이 2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3만원 이상 지출이 56.8%

로 체중조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도 비슷한 비용을 지출한다

고 보고된 바와 유사하다. 또한 현재 ‘제품 가격이 약간 비싸다’ 

고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위해 두 군 모

두 최대 평균 72,000원/달을 지불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향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 ‘가격이 비

싸서’라는 응답이 1위인 점을 감안할 때 제품 가격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Ohn과 Kim26)의 조사에서도 건강

기능식품을 섭취를 하지 않는 이유가 ‘효과에 대한 믿음이 없

어서’와 ‘가격이 비싸서’ 등으로 조사된 바 있다. 

체중감량 평균 목표기간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섭취군

이 2.1개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이 1.7개월로 나타났으

며, 평균 취식개월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섭취군과 체중조

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에서 평균 약 3.4개월 (최소 0.5~최대 6.3 

개월)로 평균 목표기간보다는 오래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ng와 Kim17)에서 건강기능식품 최대섭취기간은 1년 이상

이 23.5%, 3개월 이내가 23.1%으로 나타났는데 건강기능식품

의 종류에 따라 섭취기간이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위로 미루

어 향후 제품을 섭취할 때 건강기능식품 섭취자들이 체중감량 

기간을 더 길게 보고 더 오래 섭취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두 군 모두 과거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

품을 이용하여 체중 조절한 평균 횟수가 각 1.4회, 1.5회로 나

타났는데, 과거에도 제품 이용경험이 평균 1회 이상이 되는 

것으로 미루어 재구매 및 이용에 대한 의미 있는 행동특성으

로 여겨진다. 이러한 과거 경험은 향후에도 제품을 이용할 것인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약 62% 정도가 이들 제품을 재이용할 

것이라는 답변과 유사한 결과이다. 

전반적인 제품만족도는 Likert형 5점 척도로 평균 3.6점으

로 해당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였다. Kang15)

연구에서 30~40대 여성에서 체중조절을 위해 다이어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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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and so forth by product type. 1: Recommended and recognized by peers, 8: Polished and high quality packa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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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such as 2 for 1 deal and freebies give away, 19: No side effect, 20: No yo-yo effect, 23: Can be taken regardles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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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한 경험자들의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 (매우만족 + 만족)

은 26.6%, 보통 33.3%, 불만족 40.0%로 나타났고, Chang와 

Kim17)연구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만족도가 3.5점으로 보통 이상

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제품 

선택 시 기대하는 효과는 전반적으로 ‘체중감량’, ‘체지방 감소’, 

‘체중 증가 억제’ 등을 기대하였다.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섭취

군은 상대적으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에 비해 ‘체지방 

감소’의 기대 비율이 높았고,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은 상

대적으로 ‘몸매개선’으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섭취군과 다

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Lee 등의 연구21)에서

도 이들이 다이어트를 하게 된 주요동기를 볼 때, 다이어트 건

강기능식품군은 ‘정상체중 유지 (29.3%)’, 체중조절용 조제식

품군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입기위해 (34.8%)’로 다른 양상

을 나타내었다. 또한 BMI에 의한 다이어트 중점요인을 조사한 

결과, 과체중·비만인 BMI ≥ 23인 사람들은 보다 ‘체중감량’

과 ‘체지방 감소’에, 정상범주인 사람들은 보다 ‘건강회복’과 ‘몸

매개선’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섭취자는 BMI 

≥ 23인 사람들이 71%이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자에서

는 상대적으로 BMI ＜ 23인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다이어트의 주요동기와 중점요인이 제품유형의 선

택과 기대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향후에도 건강기능식품이나 체중조절용 조제식을 구매하겠다

는 이유로 1위가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어’, 2위는 ‘체지방 감소

에 도움이 되어서’ 3위 ‘부작용이 없어서’를 차지했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체지방감소’ ‘체기능 변화에 영향이 없어서’ 

‘부작용이 없어서’ 등과 같은 이유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체중감소’ ‘빠른 효과’ 등의 이유를 주로 들고 있었다. 따라서 

체중감량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더라도 제품유형에 따라 

기대하는 효과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품유형별 속성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도 평가는 제품개발

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체중감량 도움’을 중시하면서 만족도가 높았지만, ‘건강회복’, 

‘식욕조절에 도움’ 등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았다. ‘추가

적으로 함유된 원료’가 좋아야 되는 것에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

두 높았지만, ‘식품첨가물의 첨가’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것

으로 나타났다.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을 중시하고 만족도도 

높았지만, ‘포장의 제품 정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다이

어트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체중감량’, ‘체지방 축적억제 효능/효

과’를 중요시하면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식욕조절에도 

도움’을 주길 원했다. 또한 ‘원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 ‘원

산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기능성 원료 외의 기타원료’

의 중요도는 높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만족도는 낮음을 보였다. 

또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군에 비해 체중감량 목표기간을 비

교적 길게 계획하며 제품의 기능성과 소재 (원료) 그리고 신뢰

할 수 있는 제품을 중요시하고 만족도도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현재까지의 체중조절용 조제식

품은 단순히 열량만을 낮춘 제품이 주를 이루었는데 반해, 향

후 제품들은 기능성을 더한 제품으로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의 확대에 따라 건강기능식

품의 기능성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사대용의 복합된 형

태의 개발은 미래의 차별화 요소에 대한 잠재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보여진다. 또한 향후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로 ‘가격이 비싸서’ 및 ‘체중감량에 도움이 안 되어’ 등을 들고 

있으므로 제품의 경쟁력으로서 제품의 가격 및 효과에 대한 고

려가 가장 중요한 구매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상업용 다이어트제품에 대한 구매력 및 소비의지가 높은 것으

로 보고27)된 만 25~45세의 서울과 경기 일대 수도권 지역의 거

주자로 제한되었으나, 최근 상업용 다이어트식품 시장 중 법적

인 관리 하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또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시장의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산업체들의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중

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또는 체중조절용 조제식

품을 섭취하는 성인의 제품유형별 구매 및 취식행동과 제품요

소의 중요도 및 만족도을 조사함으로써,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

고자 시행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남자 28.6%, 여자 71.4%, 평균

연령 34.2 ± 5.9세, 대졸 71.9%, 기혼 65.8%로 나타났고, 월평

균소득은 300만원 이상인 가정이 총 88.1%로 높게 나타났다. 

제품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 ‘제품의 기대효과/효능’을 우

선하였고, 구입 장소는 ‘인터넷 쇼핑몰’이 가장 많았고, 제품의 

제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은 ‘알약형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은 ‘바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p ＜ 0.001). 제품을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군은 평균 2.3 ± 1.3개월분, 체중조절용 조제식

품군은 1.7 ± 0.8개월분을 구입 (p ＜ 0.001)하였고, 1일 평균 

취식빈도가 각 1.7 ± 0.7회, 1.5 ± 0.9회 였다 (p ＜ 0.05). 제품

을 이용한 체중감량 목표기간은 건강기능식품 섭취군은 2.1 ± 

1.1개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섭취군은 1.7 ± 1.2개월 (p ＜ 

0.05)였다. 제품만족도는 5점 기준으로 평균 3.6 ± 0.6점으로 

‘만족하는 편’이였다. 향후 이용 체중감량방법으로 건강기능식

품 섭취군은 향후에도 ‘건강기능식품복용’이 44.5%, 체중조절

용 조제식품 섭취군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복용’이 47.2%로 

현재 제품유형을 향후에도 사용하고자 하였다. 향후 건강기능

식품 구입 시 취식예정 평균 개월은 건강기능식품군이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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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군 3.0 ± 2.4개월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5). 효능/효과 관련 핵심 요소 분석에서

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체중감량에 도움을 줌’, ‘체지방 축적 억

제에 도움을 줌’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서는 ‘체중감량에 도

움을 줌’, ‘몸매개선에 도움을 줌’이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가장 중요하게 관리/대처해야 하는 속성으로 나타났

다. 원산지/원료 관련 핵심 요소 분석에서는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속성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서 ‘몸에 좋은 

효과가 입증된 성분/소재를 사용함’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서는 ‘기능성 원료 외에 함께 들어가 있는 원료가 좋아 보임’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

품 섭취군은 체중조절용 조제식 섭취군에 비해 체중감량 목표

기간을 좀 더 길게 설정을 하여 체중조절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의 기능성과 소재 (원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중요하게 여기며 만족도도 높은 특성을 보였다. 체중조

절용 조제식품군은 비교적 단기간의 체중감량 목표기간을 설

정하여 체중조절에 이용하며, 기능성원료 외에도 함께 첨가되

는 원료를 중요하게 또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상업용 다이어트식품 시장 중 법적인 관리 하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또는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시장의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산업체들의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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